
까다롭기로 유명한 서울대 수학과 강석진 교수에게 오 희 교

수에대해물어본적이있다. 강교수는조금의주저함도없

이“정말엑설런트한후배입니다”라고답했다. 도대체어떤사람이

기에강교수가이렇게한마디로단언할까. 

궁금하던차에지난8월한국을찾은오교수(38)를만났다. 지난

2003년미국캘리포니아공과대학에서종신교수로임용된그는올

해초 브라운대학으로 옮긴 상태다. 이른바‘아이비리그’에서 종신

교수를 따내는 한국 과학자들이 요즘 더러 생기고 있지만 수학 분

야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다. 그만큼 수학계 내부에서 오교수의 위

상은높다.  

“처음미국에갔을때는공부와생활에스트레스를많이받았죠.

마침 학교 앞에서 성당을 발견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뭔가 가슴

에 와 닿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나 스스로가 여유를 가지니

일도잘풀리는것같더라고요”.

그의 이력을 들여다보면 남들은 어렵다는 미국 유학 생활이 술

술 풀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한 후 1992년

미국 예일대 대학원에 진학한 그는 5년만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를 받은 지 2년 후, 만 서른의 나이에 프린스턴대학에 조교수

로 임용됐다. 이후의 캘리포니아공과대학과 브라운대학까지 합하

면미국에서‘꽤유명한대학’3군데교수를해본셈이다.  

오교수의전공은리대수이다. 전공자가아니면리대수자체를

이해하기어렵겠지만, 한마디로요약하면리대수를이용한방법론

을여러수학분야에응용해보는것이다. 수학중에서도분야별장

벽을무너뜨리고성질을섞는‘퓨전’학문인셈이다. 

그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고등과학원에서 열린‘리

대수와그응용’학회에서초청강연을했다. 그는“예전에는한국

에와서연구하겠다는생각을안했는데요즘고등과학원이나대학

들을둘러보면연구환경이참좋다고감탄해요. 그만큼우리나라

가발전한것이겠죠”라고말했다. 

사실 요즘 들어 한국 수학자들이 국제무대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고있다. 그는“고등과학원의황준묵박사나오용근박사가우리

나라 수학자로는 처음으로 국제수학자대회에서 초청강연을 했잖

아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인데 수학자의 저변도 확대

되고우수한수학자들이길러지는것같습니다”라고말했다.  

연구환경뿐아니라서울의길거리도많이변했단다. 청계천이나

인사동같은데를둘러보면서울이정말아름답고볼거리가많다는

것이다. 그는“한국에 사는 친구나 가족들을 보면 너무 바빠서 그

아름다움을느낄여유가없어보인다”고소감을밝혔다.  

미국유학시기부터우수한평가를받았는데수학계의노벨상인

‘필즈 메달’을 기대할 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웃으면서“이

미 나이가 지났다”고 말했다. 하지만“지금처럼 한국 수학이 발전

한다면 조만간에 후배 수학자 중에 필즈 메달을 받을 사람이 생길

것”이라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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